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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호주에서 매일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지 거의 일년 반이 지났으며 로빌 
세컨드리 칼리지 (Rowville Secondary College)에서는 거의 
8개월이 되었습니다.  
 
랭귀지 스쿨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이들과 말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영어를 하는 것이 제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학교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 이들과 말하는 것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영어로 말하는 것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으며 모든 다른 
나라 배경의 사람들을 받아 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랭귀지 스쿨에서는 정말 
좋은 시간들을 가졌고 지금도 랭귀지 스쿨 친구들과 연락하며 지냅니다. 이것이 
다문화 사회 호주에서 생존하는 저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랭귀지 스쿨에서 공부한 후에 로빌로 옮겼습니다. 로빌에서의 생활은 아주 
좋았습니다. 제게는 호주 교육이 암기와 쓰기 위주로 하는 한국 교육과는 다름을 
느낍니다. 호주 교육에는 흥미로운 활동이 많이 있어서 공부를 더욱 하고 싶도록 
만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로빌에서 교사들과 친구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의 영어가 1년 반 동안에 
상당히 향상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훨씬 많이 좋아지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호주에 살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랭귀지 
스쿨 친구들은 주인 가족들과 생활하여 향수병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부모의 중요성과 가족간의 관계성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호주에서의 삶은 또한 제게  조국애와 다른 문화를 아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고 또한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지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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